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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런하는 리더의 자기점검

리더들은 자신의 사역속에 체력적 고갈, 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역경을 마주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경우 리더들은 스스로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추진력과 지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리더들의 주된 사명 자체가 공동체를 이끌고 역경을 극복하는 일이기에, 다른 구성원들보다 역경을 극복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에게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극복하는데 아무리 익숙한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빠지면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역경이 바로 내면으로부터의 역경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 자신의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계속하여 의심하게 되는 상황은 그 어떤 외적 어려움보다 리더 자신과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내면으로부터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리더들은 무엇을 스스로 점검하며 이 역경을 헤쳐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음 다섯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존귀함은 사람과 하나님 중 누구에게로 말미암는가?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귀함을 찾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평가나 오늘의 성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특히 매일 주어진 과업에 대한 객관화된 판단 기준이 있는 조직의 리더일수록 사역의 성실함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 자신의 존귀함을 결부시키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던 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근본적인 존귀함의 기준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역에 바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존귀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리더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소유가 나의 가치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매일 계량화된 사역의 평가로 자존감을 대체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을 마쳤다면, 더욱 확장하여 과거의 사역을 통해 남은 다양한 유익한 결과물들이 어느새 나의 소유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유는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취, 능력치, 학력, 영향력, 누적된 사역의 기록 등 다양한 ‘유산legacy’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결과물들이 어느새 나의 가치를 계량화 하는 척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 쌓아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리더는 사역과 헌신을 핑계로 쉼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돌이켜 보면 계량화된 가치관의 연속선상에서, 쉼이 자신의 존귀함과 가치를 깎아 내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쉼을 거부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 드리고 의탁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쉼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넷째, 내가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인식이 있지 않은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음이 바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짓 신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때론 그들의 실패조차 감내하고자 위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과 이 모든 사역을 모두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도해야만 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조금 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봅시다.

다섯째,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하며 만나를 거두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주어진 곳이 광야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역의 핑계로 쉼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배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멈추어 서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주시는지 돌아보며 모든 사역의 위탁자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감사하는 시간, 신뢰하는 시간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롱런하는 리더는 자신이 사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기 효용감을 유지하는지, 적절히 위임하고 휴식하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는지 돌이켜 보는 리더입니다. 오늘 나눈 다섯가지 기준이 자신과 공동체의 리더십에 잘 적용되어 롱런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 이 글은 『마음이 흔들릴 때-묵상에세이』(강명옥, 국제제자훈련원)의 1주차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Called to Awaken the Laity 
Disciple-making Ministries Int’l 
0672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98 
전화 : 02) 3489-4200 
팩스 : 02) 3489-4209 
E-mail : cal@sarang.org 
www.discipleN.com, www.sarangM.com


